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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여명의 달림이들이 ‘백제의 고도(古都)’
공주에서 가을 마라톤 축제를 즐겼다.

2022 공주백제마라톤(공주시 동아일보 스포
츠동아 공동주최)이 18일 오전 9시 충남 공주시

백제큰길 일대에서 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마지막 레이스 이후 3년 만에 열린 오프라인 대회
다. 7000여명의 대회 참가자들은 금강변의 아름다운 초가을 풍경을
만끽하며 달렸다.

뀫2030세대 대거 참가…인증샷 찰칵
출발지인 공주시민운동장에 모인 참가자들은 경기장을 배경으

로 사진을 찍으며 오랜만에 마련된 축제를 즐겼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마라톤 인기가 상승하고 있듯 이날도 20∼30대 젊은 참가
자들이 많이 눈에 띠였다. 마라톤 못지않게 패션에도 신경을 쓰는
이들은 밝고 멋진 모습으로 ‘인증 샷’을 찍었다.

이날 오전 9시 출발을 앞두고 기온은 27도, 습도는 75%로 레이스
를 하기엔 더운 날씨였다. 오전 10시부터는 체감온도가 30도를 넘
어섰다. 덥고 습한 날씨 탓에 남여 풀코스 선두 선수들조차 레이스
중 몇 차례나 걷다 뛰기를 반복했을 정도였다. 피니시라인에는
2003년 대회 이후 처음으로 살수차가 등장해 더위를 뚫고 완주한
이들의 열을 식혔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권재민 기자 jmart220@donga.com

풀코스남자부예비신랑송재영씨2시간52분23초우승
여자부선 김현경씨 3시간56분7초 우승 꺎가문의 영광꺏

3년만에열린공주백제마라톤
7000여건각들가을을달렸다

2022 공주백제마라톤 참가자 7000여 명이 18일 공주시민운동장에서 힘차게 레이스
를 출발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여파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 레이스로 열렸다. 공주｜송은석 동아일보 기자 silverstone@donga.com

꺋메이저퀸꺍박민지
2년연속3관왕Go!
KB금융스타챔피언십우승…시즌4승·통산14승

‘2021년 대세’ 박민
지(24)가 2년 연속 3관
왕에 성큼 다가서며 ‘대
세 시즌2’를 완성해가

고 있다. 시즌 4승 및 통산 14승을 달성
하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사상
첫 2년 연속 상금 10억 원 돌파라는 값진
열매도 맺었다.

박민지는 18일 경기 이천시 블랙스톤
이천 골프클럽 북·서 코스(파72)에서 열
린 올 4번째 메이저대회 ‘KB금융 스타챔
피언십’(총상금 12억 원) 4라운드에서 버
디 5개, 보기 1개로 4타를 줄였다. 최종
합계 5언더파 283타로 이소영(25·1언더
파)을 4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상금 2억
1600만 원을 획득했다.

지난해 6승을 거두며 15억2137만 원
의 상금을 챙겼던 박민지는 올 시즌 다승
(4승)과 상금(10억4166만 원)에서 1위를
질주하며 2년 연속 상금 10억 원을 돌파
한 첫 선수가 됐다. 대상 포인트에서도
70점을 보태 514점으로 이 부문 1위 유
해란(21·540점)에 26점 차로 따라붙으며
2년 연속 다승·상금·대상 싹쓸이에 한발
더 다가섰다.

박민지는 이소영과 함께 정윤지(24)에
1타 뒤진 1언더파 공동 2위로 4라운드를
시작했다. 12번(파4) 홀에서 정윤지가 더
블보기를 범하며 우승 경쟁에서 멀어진
가운데, 박민지는 13번(파3) 홀에서 10m

가 넘는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2언더파
단독 1위로 치고 나갔다. 14번(파4) 홀에
서 재차 1타를 줄인 뒤 17번(파4)∼18번
(파5) 홀 연속버디로 4타 차 우승을 완성
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6승을 거두며
2021년 대세로 자리매김했던 박민지는
올해도 상반기에 3승을 수확했지만 6월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 이후 우승 트
로피를 추가하지 못하며 2년 연속 하반
기 우승 갈증에 시달렸다.

박민지가 가을에 우승한 건 2018년
11월 ADT 캡스 챔피언십 제패 이후 4년
만이다. 지난해 한국여자오픈 우승 이후
개인 2번째 메이저 우승을 차지한 박민
지는 “13번 홀 버디 퍼트는 조금 짧았다
고 봤는데 홀컵에 떨어져 나도 모르게 만
세를 불렀다”면서 “그동안 9, 10월에 우
승이 없어 아쉬웠는데 또 하나의 징크스
를 넘어선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사실 1라운드를 앞두고 야디지북을
잃어버렸는데 그 탓에 코스에서 단순하
게 플레이한 게 오히려 도움이 된 것 같
다”며 “8월 코스가 어려웠던 메이저대회
한화클래식에서 2위를 차지한 뒤 다시
자신감을 찾는 계기가 됐다. 올해 하반기
에는 지난해와 달리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천 ｜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13번홀 10m버디성공단독선두로
KLPGA첫2년연속상금10억돌파
다승·상금·대상3관왕2연패신호탄
박민지 꺎가을징크스극복해기쁘다꺏

◀ 2년째 하반기 우승 갈증을 느껴 온 박민지가 18일 KB금융 스타챔피언십 정상에 오르며 시즌 4승 및 통
산 14승을 달성했다. 2년 연속 3관왕에 성큼 다가선 박민지가 우승을 확정한 뒤 ‘절친’이자 후배인 임희정
과 포옹하며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이천 ｜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꺎드디어 터졌다꺏 손흥민, 13분 만에 3골…토트넘 최초로 꺋교체 해트트릭꺍 ▶ 2면


